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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천군만마』 부산역 앞 광장에서 이재명 지지선언

- 부동시(不同視) 조작 병역기피 후보 사퇴 촉구
- 범국민 인터넷 SNS 1천만명 서명운동 개시

□ <대한민국 천군만마>(사무총장 서남열) 회원대표 10여 명은 5일 오후 3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대한민국 천군만마 출정 유세를 통해, 20대 대통령 후보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스마트 안보 대통령’의 최적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인정하고 지지를 선언했다고 민주당 선대위가 밝혔다.

□ 특히,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 일동은 ‘부동시(不同視) 조작 병역기피 후보 사
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SNS 인터넷 구글폼을 통해 부동시 조작 병역면
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1천만 국민서명 운동을 5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완수한 예비역 장병 연합단체로 민홍
철 현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병주 현 국회의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이철휘, 황인곤 예비역 육군대장, 모종화 전병무청장, 서남
열 현 천군만마 사무총장, 김진수 현 병장전우회 회장 등 예비역 장병들이 주
축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지난 2월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비역 장병 3,000인
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2월 24일 광주전남지역 출정 유세 및 대한민국병
장전우회(회장) 1,500인 지지 선언, 3월 2일 국회의사당 앞 예비역 장병 
70,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등을 주도해 오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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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부동시 조작 병역면제 후보 사퇴 촉구 성명서

부동시 조작 병역면제 후보 사퇴 촉구 성명서

부동시 조작 병역기피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 검사를 다시 받거나 즉각 후보를 사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시로 병역을 면탈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이 국민이 제기하는 병역기피 의혹에 응답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시간 끌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가 소명이나 해명을 회피하고 사실

관계를 얼버무리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천군만마(사무총장 서남열)는 부동시 조작 병역기피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천군만마는 성명 발표와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후

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1천만 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

르면 “징집대상자 윤석열은 1982년 입영 신체검사에서는 좌우 시력차가 

0.7로 나타났으나, 1994년도와 2002년도의 공무원(검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각각 0.2와 0.3으로 줄어든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군에 입대하기 위한 

입영 신체검사 때는 부동시였고, 검사로 임용될 때는 부동시가 아니었던 것

으로 판명 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작된 시력에 의한 병역기피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기망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즉각 공정한 부동시 재검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아

니면, 병역기피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병역기피 의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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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천군만마 대표 일동


